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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시험을 못 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노력은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을 지도하기가 보통

힘겹지 않습니다. 전자는 약간의 개별지도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

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낼 수도 없습니다. 후자는 개별지도를 아예 거

부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두 부류의 성적이 똑 같이 중하위권에 머물게 됩니다

. 이런 대책 없는 상황을 몇 차례 겪다 보면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는 하지 못한다"는 격언을 생각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다 큰 성인인

데 배우지 않겠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면서 개별지도를 포기하게 되지요.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교수님의 지도를 각별히 필요하지만 불행하게도 교수님

의 지도가 그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공

부를 항상 잘하셨던 교수님들이 자기들과 무관한 존재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마치 외계인의 언어를 대하듯이 귀에 잘 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또래 학생(peer )들로부터 쉽게 잘 배운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런 학설이 바탕이 된 학습센터(learning cent er )를 추천합니다. 학습센터는 대

학의 정식 기관일 수도 있고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공학기초 등 분야별로 학습센

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센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논문을 써야 하지만

글 솜씨 없는 대학원생들과 (가끔) 교수님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학습센터 코치는 학습센터에 근무하게 해서 당일 도움이 필요한 학생

들을 돕게 하고 신참 코치는 지정된 학생과 일대일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지도하게

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과목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둘 셋씩 조를 이루어 같이 공부하게 하면 코치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학생들

이 팀웍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을 개인별로 지도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학습 코치로 활용하면 우수한 학생들

은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습 내용을 더 확실히 배우게 되고, 지도력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습득하거나 연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공부를 힘들어하는

학생이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이니, 사실상 개별지도가 필요한 양극의 학생

들을 다 커버하게 되는 셈입니다.

교수님께서 학습센터를 위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만약 학습센터가 없으면 학습센

터 설립을 학과나 대학에 권의 하시고, 만약 학습센터가 이미 존재한다면 적극적



으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후원한다는 의미는:

(1) 숙제나 시험 답안지를 연구실이나 도서실에 비치하거나 웹- 페이지에 올리는

대신 학습센터로 보내셔서 학생들이 학습센터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2) 참고서나 강의 노트를 학습센터에서 보관해서 학생들이 아무 때나 참고할 수

있게 한다.

(3) 글쓰기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리포트를 제출하기 전에 글쓰기 학습센터를

방문하라고 권한다.

(4)학생 상담 시간 (office hour )을 교수님 연구실 대신 학습센터에서 보낸다.

미국의 경우 학습센터는 학생들로부터 무척 좋은 호응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

다. 교수님들도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학습센터를 긍정적

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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